
미국, 폐기물 소각 규제 강화
위험대상 물질 확대 … Dow “실효성 없다" 비판

위험 폐기물 처리문제는 미환경청이 소각처리에 대한 새로운 규제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전환점을 맞

이했다.

또 9 2년 제안되었던 위험폐기물 분류법이 취소되고 독성물질 방출 품목을 더욱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어 위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화학품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이

미 자발적인 폐기물 축소운동을 성공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는 와중에 미국 환경청의 새로운 규제조

치가 발표, 기업들이 제품 생산량을 줄이는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페기물 처리방법은 소각방법이다. 화학산업계 고체 위험 폐기물 중 절

반 이상은 On 또는 O f f - s i t e에서 열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인데 미국내에 20% 이상의 용광로를 가지

고 있는 D o w는 이러한 처리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D o w는 E P A의 새로운 소각 규제조치를 '예측불

허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사 공장들이 새로운

EPA 규제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실토

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생물분해 처리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매립이라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C i b a는 용제 폐기물을 방출하는 모든 공정에 대해 오염

원 감축을 위한 증류 및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증

류나 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O n - s i t e소각처

리 하고 있다. St.Gabriel은 시간당 7 . 5톤 규모로 고안된

액체 위험폐기물 소각장치를 9 3년말까지는 O n s t r e a m에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Ciba는 오는 9 4년까지 고체 및

액체 폐기물 처리능력을 하루 5 0톤에서 1 5 8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확장에는 미생물분해성 용제 회수체계로부

터 나오는 침전물 처리시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On-site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폐기물의 9 5 %가 대규모 공장에

서 O n - s i t e처리되는 폐수이긴 하지만 최근 미국 환경정보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들의 9 5 %

는 위험 폐기물을 Off-site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페놀유도품 제조기업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비용상의 문제로 드럼당 5 0달러 이하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체 매립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1드럼의 위험폐기물 소각비는 2 0 0 ~ 4 0 0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9 1년 CMA(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1 9 1 0여개 공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6 2억8 0 0 0만

톤의 폐기물중 위험폐수는 3억1 5 0 0만톤으로 5.0%, 위험 고체폐기물은 4 0 0만톤으로 0 . 1 %를 차지하고

있다. 

고체폐기물 처리방법으로는 물질 회수가 13%, 소각이 24%, 매립이 12%, 지하방출이 18%, 에너지

회수 및 기타가 6%, 나머지는 공장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폐수 처리방법으로는 분사 7%, 공공 처리시설로 보내기전의 선처리 10%, 방류를 위한 폐수처

리 8 1 %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현황은 갑작스럽게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C M A는 비용 절감을

위해 2년에 한번씩 위험폐기물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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